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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표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행 동 지 침†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이사야

Human beings are thirsty for everything. Those who are poor, 

rich, ignorant, intelligent, powerful, or who are not, are hungry for 

wanting a happy family, health, children, and parents. But we are 

first of all thirsty for the spirit.

“Come, all you are thirsty, come to the waters; and you who 

have no money, come, buy and eat! Come, buy wine and milk 

without money (Is 55:1).

 God’s good news starts with the exclamation word, “Come!.” 

The good news means that all who are thirsty come to the waters, 

not to speak of age or gender, drink and eat without cost as much 

as possible. Moreover, you can take a gift without charge. 

 Water means Jesus Christ, the river of living water, and wine 

and milk which give energy and nutrition refer to that the Gospel gives us 

various and rich blessings.

 And now, there is something that we have 

to be careful to live our life of gospel like this 

in the text.

 “Why spend money on what is not bread, 

and your labor on what does not satisfy?”(Is 

55:2)

  We often spend a lot of money for unreal 

happiness and satisfaction. We spend excessive 

money for adorning ourselves, children’s 

education, and our health. But such things 

never are food for our life. If we spend money 

like that, we, for a short while, are satisfied 

with it, but later on, we may undergo a sense 

of emptiness much more. 

“Listen, listen to me, and eat what is good, 

and your soul will delight in the richest of fare 

(55:2 lower).

If you pay attention to God’s word, you 

take food with God’s word, and take happiness, 

we can gain happiness.

“Give ear and come to me; hear me; that 

your soul may live. I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you, my faithful love promised 

to David (Is 55:3).

If we hear God’s word and pay attention to 

His word, our soul will live. And God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us, and the covenant is the reliable grace that was allowed to David (55:3). 

Sometimes, the God’s word is different from our thought. At this moment, we 

must give up our thoughts and go to the way of God’s word (Is 55:8-9).

  My beloved Christians,

  The rain falling from the sky does not turn back to the sky again but 

wets the soil, makes seeds sprout, and makes crop. When we pay attention to 

God’s word and hear it more and more, it does not disappear in vain, all the 

more, it achieves God’s joyful will, and leads our life well. 

By obeying God’s word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live our life in the 

midst of God’s grace allowed u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Reliable Grace that Is Allowed to Us
(Is. 55:1-13)

인간은 항상 무엇에든지 목이 말라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넉

넉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권세 없는 사람이나 행복한 가정을 바라는 목마름, 건강을 위한 목마

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

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사 

55:1).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오호라! 라는 감탄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나와서 값없이 마음껏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없는 

선물은 물뿐 아니라 포도주와 젖도 값없이 마음껏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은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주와 젖은 삶에 활기와 영양을 공

급하는 복음이 주는 축복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의

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우리가 이런 복된 복음의 삶

을 살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

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

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

하느냐”(사 55:2). 

우리는 때때로 진정하지 못한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돈을 많이 씁니다. 외모를 치장한다거나 자

녀 교육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과도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 인생의 양

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쓰면 잠시 만족이 올지 모르

나 후에 더 큰 공허감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

거움을 얻으리라”(사 55:2 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으로 양식을 삼고 기쁨으로 삼으면 우리가 즐거움

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

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

실한 은혜이니라”(사 55:3).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고 하나님

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터인데 그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입니

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빨

리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가야 합니다(사 55:8-9).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며 싹이 나게 

하며 소출이 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들으면 그 

말씀이 헛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가운데 사시게 되

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확실한 은혜 
(사 55:1-13)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②  2016년 4 월  3 일 

타락 이후에 노동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창세기 3장

에서는 저주로 나타나지만 자세히 읽고 주석해보면 

그 저주는 노동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

다. 

제4계명을 보면 노동에 대한 명령이 안식에 대한 

명령과 함께 나타나 있다. 흔히 4계명을 안식에 대

한 계명이라고 해석하지만 이것은 노동에 대한 계

명도 된다. 엿새 동안에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제7

일은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엿새 동안이 

중요한 말로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

일이란 말에만 강조를 둔다. 힘써서 모든 일을 행하

라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과 함께 매우 중

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하여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하여 이 세상이 있는 것처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준비단계이고 일하는 단계요 마지

막 일곱째 날은 완성의 단계이므로 노동이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동은 하

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되는 것

이다. 

(2) 노동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크리스찬의 직업 혹은 노동윤리의 근간은 자신의 

직업 혹은 노동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

이는데 있다. 인간의 모든 노동은 하나님께서 부여

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

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직업과 소명은 개인의 

삶 속에서 함께 생각해야 한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

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

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때로는 괴롭고 

곤혹스러울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채용을 해보니까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것이다. 

(3) 노동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노동의 제1원리가 된다. 

또한 그것만이 우리의 실제적 구조 속에 있는 모든 

덕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

동이 예배이고, 예배가 바로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

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 service 라고 하는데 예

배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 노동의 

제1원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노동은 날마다 해야 하는데 노동하는 것이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 신성’

은 곧 ‘예배 신성’과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

님께 예배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다.                    

			         (다음주 계속) 

크리스찬과 생활 
- 크리스찬의 직업윤리 -

(창 1:27-28)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후 무위도식하게 하

지 않으시고 일을 하도록 하시었다. 창세기 1장에 

“땅을 정복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

광을 돌려야 함을 의미한다.

1. 직업(노동)의 정의

노동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므로 노동을 집약해서 다른 면으로 표현할 때 직업

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노동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다

노동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며 의무이다. 인간의 

교구별 체육대회 갖는다

4월 12일(화) 오후 7시30분 - 101호

매월 첫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4월 7일(목) 시작-

우리교회는 교구별 체육대회와 찬양대회를 격년

으로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교구위원회(위

원장 : 박두호 장로) 주관으로 교구별 체육대회를 

갖는다. 

예년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체육중심으로 치러진 

전교인체육대회 행사가 협소한 장소로 인한 불편함,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어려움, 연로하신 어르신들

의 참여종목의 한계 등으로 일부 한정된 성도들만

의 잔치에 그쳤던 아쉬움이 있어 각 교구목사가 지

도하는 소속교구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개최된다. 특별히 그동안 교회행사에 잘 참여하지 

못해 다소 외롭게 생활하시던 교구 내 어르신들이

나 장년들과 함께 어울릴 기회가 비교적 적었던 교

회학교 어린이, 청년부 젊은이들, 누구보다도 기존 

성도들이 이름과 얼굴을 잘 알지 못하는 새가족들 

모두가 한 분도 소외됨이 없이 참여하여 진정한 서

울교회 한가족 됨의 기쁨을 맛보는 기회가 될 것이

다. 종목 역시 꼭 체육종목에 한정하지 않고 인근지

역의 경치 좋은 장소로 가벼운 나들이를 겸하여 레

크레이션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역시 어린이

가 많은 교구, 어르신들이 많은 교구 등 각 교구식구

들의 중심세대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구 내

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제와 단합

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구들이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들을 

중심으로 장소를 확정하고 일정도 4월말부터 6월초 

사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기를 택하여 준비 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란다.

서울교회 청년부는 영적 성장과 성령 충만한 삶

을 살아가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여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집회의 필요성을 느껴 매월 첫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는 목요집회를 

신설하였다. 

말씀과 기도회는 서준권 목사가 인도하며 때에 

따라 초청강사가 인도할 예정이며 찬양 인도는 정

대은 목사, 이주현 집사이며 집회 준비는 장재원 

전도사가 담당한다. 많은 청년부 회원들의 적극적 

인 참여 바란다. 

사랑부(부장 : 박광옥 집사)에서 교사를 모집한

다.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교사가 부족한 형편이므

로 지체장애인들의 예배를 돕고 특별활동(미술지

도)을 지도 할 교사가 필요하다. 성도들의 많은 관

심 바란다. 

찬양대원 세미나가 '찬양대의 본질과 사명(사 

43:21)'이라는 주제로 4월 12일(화), 오후 7시30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이날 강사는 하재송 

목사(총신대 교회음악과 교수)가 선다. 모든 찬양

대원 및 그레이스 핸드벨, 아멘관현악단 대원 모두 

필히 참석하기 바란다. 

강사 하재송 목사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찬 양 대 원  세 미 나

청년 Ⅰ·Ⅱ 부

사랑부 교사 모집

하재송 교수
(총신대학교)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   미국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교회음악석사,음악박사)
■   현) 총신대 교회음악과 교수
■   현) 서현교회 협동목사
■   현) HIM Chamber Choir 상임지휘자

새가족위원회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
4월 8일(금) 오후 7시 / 602호

새가족위원회(위원장 : 최양진 장로)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가 4월 8일(금) 오후 7시 602호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박노철 담임목사이다. 모든 교사

들의 참석을 바란다.

B.M.W. 운동

목요집회 신설



 

서울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찬양대회와 체육대회를 

한마음 한가족 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구별 찬양대회에 이

어 금년에는 교구별 체육대회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울교회 16

개 교구에서 200여 다락방에 속한 가족들이 한마음 

한가족으로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는 복된 자리입니다. 한 교회

를 섬기면서 예배시간과 봉사시간이 서로 달라 자

주 얼굴을 대하지 못하던 교구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감사와 환

희와 즐거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직장

과 일터에서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자녀, 

가족들과 다락방식구들이 함께 걷고, 뛰고, 달리는 

복된 날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과 서울교회 다음 

세대들이 함께 어울려 갖는 축제입니다. 교구에서 

가까운 체육관이나 운동장 놀이공원이나 넓은 공간

에서 교구별로 진행됩니다.  미니올림픽으로 간단

한 경기와 게임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합니

다. 보물찾기도 하며 경품과 시상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풍성한 식사와 교제 시간을 통해 

더 큰 즐거움을 드릴 것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과 이웃들 새가족들을 초청하여 전도의 기회도 삼

고, 친교와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 교구와 다락방이 

하나됨을 경험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 우리 서울

교회를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울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섬기시는 성도여러

분! 2016년 교구별 체육대회가 한마음 한가족 축제

가 되도록 성도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구와 다락방을 앞장서 섬기시는 섬김위원들의 

섬김과 기도와 준비들이 한마음 한가족 축제에 참

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드릴 것입니다. 

간편한 운동 복장과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오세

요! 그날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시고 꼭 참여해 주세

요!

지난 2월 29일 『북핵 폐기 천만인 서

명운동』본부가 발대식을 갖고 북핵 폐기

를 위한 천만 명 서명운동이 시작된 가운

데 우리교회는 지난주부터 이 운동에 동

참했다.

서명운동본부의 상임대표로 있는 우리

교회 이종윤 원로 목사는 “일제암흑기와 

6·25 전쟁 보다 오늘날 북핵 위기가 더욱 

심각하고 중요하다. 지난날 조국을 위해 

싸운 애국선열들의 심정으로 북핵폐기천

만명 서명운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명운동본부는 전국적으로 서명운동

을 전개하여 북핵 폐기를 위한 온 국민의 

의지를 결집시켜 이를 유엔에 제출할 예

정이다.

국가의 안보가 이처럼 위중할 때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북핵에 대응하고 

하루 속히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루어 

북한 주민들이 공포와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자필 서명은 교회 2층, 3층 8층에서 할 

수 있으며 서울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에도 사이트가 링크되어 있어 클릭하여 

서명할 수 있다.		  (편집부)

 2016년 4 월  3 일   ③

2016 교구별 체육대회

청년부 목요집회 초청

저희 청년부는 지난 

2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평가회를 가

지면서, 수련회에서 받

았던 은혜를 우리의 삶

의 자리에서 지속적으

로 이어가고, 한달에 한번이라도 모이기

에 힘쓰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말

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집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져, 목요집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집회를 통해 바쁘고, 고단한 이 시

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다른 무엇

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과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해갈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청년부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 대학

생들과 직장인들도 4월 7일(목) 저녁 7시 30

분부터 501호에서 시작될 청년부 목요집회

에 열린 마음으로 한번 참석해 보셨으면 합

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

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

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

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12-13)”

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갈급함과 

소원을 응답하여 주실 집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두호 장로 
(교구위원장)

이종범 집사 
(청년2부 회장 )



 
			 

■ 예배 및 집회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 이종윤 원로목사는 4월3일(주) 섬김의교회에서 주일설
교한다. 4일(월) 연세대신과대학학장및연합신학대학원장 
취임감사예배 설교를 한다. 5일(화) 바이오스타그룹회장
취임 감사예배설교를 한다.

■ 연주회 : 11교구 박정선 은퇴장로 『박정선 교회음악의 
밤』 4월11일(월) 오후7:30 정동제일교회 (지하철 2호선 
시청역 하차 2번, 1번출구 도보로 5분)
■ 연주회 :  5교구 임범창 집사『조이 오브 칸타빌레 앙
상블 제 1회 정기 연주회』4월 8일(금) 저녁 7:30 구로 아
트밸리예술극장 
■ 득녀: 6교구 백승민 성도 용혜린 성도
            (백대현 집사 홍은미 집사 손녀)

■ 주일식당봉사 : 한나 전도회(4.3)
	           에스더 전도회(4.10)
■ 금주의 식사 제공 : 조남신 성도 임춘자 집사 가정
                                  이종창 집사 정명숙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동 정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5월 15일(주)에 있게 될 항존직 선거 일정이 은혜 

중에 잘 준비되어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2. 8월 8일(월)부터 15일(월)까지 파송될 여름 방글

라데시 비전트립팀에 많은 성도님들이 지원하여 복

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

나님 나라의 귀한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④  2016년 4 월  3 일 

지난 주일 유년부 · 유초등부연합부는 부활절 달걀을 들고 나아가 노방전도를 하였다.

지난 주일 부활절을 맞아 주일Ⅰ, Ⅱ, Ⅲ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사진 : 손동혁 집사)

찬양예배 시간에는 순결서약식이 있었으며 임마누엘찬양대(대장 : 조정식 장로, 지휘 : 류충기 집사)가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